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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耆夜＞는 2010년 12월 발표된 清華簡1) 1차 연구성과에 포함된 9편의 논

문 중 1편으로 周武王 8년에 耆를 정벌한 후 개최한 飲至禮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耆夜＞의 ‘夜’는 ‘豫’ 또는 ‘懌’로 통가되었으며, ‘즐기다(樂)’의 뜻이다. 

＜耆夜＞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은 耆2)를 정벌하여 승리를 거두고 전승의 공을 

치하하고 즐기는 宴會를 거행한다는 것이다. 본 문헌에는 耆 정벌 후 君臣이 

文王 太室에 모여 飲至典禮를 거행하고 飲酒와 작시를 하며 승리를 경축하는 

광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周나라 초기의 飲至禮를 이해하는데 매

  * 이연주: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張崇禮: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敎授

 1) 清華簡(淸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淸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

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尙書≫및 유사류의 문헌을 포

함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 외(2014)에서 

개괄하였다.

 2) 殷 말기에 존재했던 제후국으로 오늘날 山西 長治 西南쪽에 위치하고 있다. 출토된 죽간에

는 ‘ ’로 기록되어 있다.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2010:149)에 따르면 

는 古書에서 ‘黎’ 또는 ‘耆’로 쓰였다. ‘饑’, ‘阝几 ’와도 같은 字로 인식된다.(陳致, 2010: 주

8) ≪尙書⋅西伯戡黎≫에서는 ‘黎’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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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重要한 사료가 되고 있다. 또한 ＜耆夜＞의 발견은 당시(戰國시대 이전)의 

시 5편이 새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이 중 周公이 읊은 3편의 

시 중 한 편인 ＜蟋蟀＞시는≪詩經⋅唐風⋅蟋蟀≫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
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耆夜＞의 출토는 ≪尚

书⋅西伯戡黎≫를 두고 黎를 정벌한 것이 文王인지 아니면 武王인지와 관련해 

唐宋代 이후 있어온 논쟁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耆夜＞의 내용

과 발견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주해한다.

2. ＜耆夜＞의 내용과 발견 의미

≪史記⋅殷本紀≫와 ＜周本紀＞, ＜宋微子世家＞를 보면 周 文王 西伯 昌의 

耆(黎) 정벌이 언급되어 있다.3) 이는 모두 ≪尙書⋅西伯戡黎≫와 스토리의 구

성과 내용이 유사한 바4) 아마도 ≪史記≫ 저술시 ≪尙書⋅西伯戡黎≫가 참고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周의 耆(黎) 정벌은 漢

代 이후 전통적으로 文王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唐宋代에 들어 

≪尙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文王이 아닌 武王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5) 그러나 ≪史記≫ 등 문헌의 기술을 부정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3) ≪史記⋅殷本紀≫와 ＜宋微子世家＞에는 각기 ‘饑’와 ‘阝几’로 기록되어 있다. 西伯 昌이 耆

(黎)를 정벌하자 이를 두려워한 殷의 신하 祖伊가 紂왕에게 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西

伯은 서방제후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직위로, ≪史記⋅殷本紀≫, ＜周本紀＞, ＜宋微子世

家＞, ＜劉敬叔孫通列傳＞, ＜尙書大傳＞, ＜周書⋅無逸＞, ≪楚辭⋅天問≫ 등 문헌에서 

文王이 西伯 이 되었음을 밝히거나 文王을 西伯 또는 西伯 昌으로 칭했다.

 4) ＜西伯戡黎＞에서 戡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며, 黎는 耆國으로 알려지고 있다.(주2.) 

殷의 紂임금 때 西伯이 黎를 쳐 이기자 殷의 신하 祖伊가 두려워 紂왕에게 고하고 殷나라

의 앞날을 걱정하며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관련해 李學勤(2009)은 “耆는 商의 수도가 있던 安陽縣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있던 

제후국으로 그곳까지 文王이 출병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唐宋 이래 많은 학자들이 ≪尙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武王이 아닐까 의심을 품었

으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唐代 孔潁達이 ≪尙書正義≫에

서 ‘文王戡黎’에 의심을 품었으며(沈建華, 2010), 이후 宋代 들어 呂祖謙이 ≪增修東萊書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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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6) 이후의 ≪尙書⋅西伯戡黎≫에 대한 해석

이나 周나라 성립기의 역사기록에서 줄곧 文王이 耆(黎)를 정벌한 것으로 기록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清華簡＜耆夜＞의 발견으로 “武王 8년에 耆나라를 

정벌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

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자 ≪尙書⋅西伯戡黎≫의 西伯이 武王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고 관련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尙書⋅西伯戡黎≫가 작성된 시기에 武王도 西伯이라고 칭했음이 주장되어야 

하고, 추가의 증거나 역사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당분간 결론을 내리

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된다. 

＜耆夜＞의 내용을 보면, “武王 8년에 耆나라를 정벌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였다.”라고 해 武王 8년에 耆 

정벌 후 君臣이 文王 太室에 모여 飲至禮를 거행하였음이 언급된 후 참가자와 

연회에서의 신분과 역할이 소개된다. 이어 飲酒와 作詩를 하며 승리를 경축하

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다. ≪左傳≫桓公 2년에 보면, “凡公行，告於宗廟；反

行，飲至、舍爵、策勳焉，禮也” (무릇 임금이나 제후가 출행할 때는 종묘에 고

하고, 돌아와서는 종묘에서 飮至禮를 거행해 술을 차려놓고 공훈을 기록하는 

것이 禮다)라는 기록이 있다. 飲至禮란 이처럼 전쟁이 끝난 후 개선하여 돌아

와 종묘에 제를 올려 고하고 군신이 함께 모여 음주를 하며 공훈을 기록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7) 이러한 飲至는 통상 왕실의 사당에서 이루어졌으며, ＜耆

夜＞의 경우도 文王 太室에서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飲至의식에 

卷十三에서, 項安世과 元代의 吳澄이 각기 ≪項氏家說≫卷三과 ≪書纂言≫卷三에서 ≪尙書⋅
西伯戡黎≫의 西伯이 文王이 아닌 武王이라고 주장했다.(王鵬程, 2009) 한편 이들의 주장

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함에 있어 유교적 ‘理’(신분제 사회에서의 정명론과 文王에 대한 이

상화)에 바탕해 經을 해석한 측면이 있다.

 6) 관련해 朱熹(≪朱子晦庵集≫卷五十一)는 ‘文王戡黎’는 의심스럽지만 ‘武王戡黎’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王鵬程, 2009)

 7) 楊伯峻은 ≪春秋左傳注≫에서 “師返, 於宗廟祭告後, 合群臣飲酒, 謂之飲至.(군사가 돌아오

면 종묘에서 제를 올려 고한 후에 여러 신하가 모여 음주를 하였는데, 이를 飮至라고 한

다.)”고 했다.(李學勤, 2009) 이러한 飮至는 전쟁에서 돌아와서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이나 

사냥(종종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후 돌아와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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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초기 기록은 周初 청동명문인 爯方鼎 (2739, 周公東方征鼎)8)이 발견됨으

로써 周왕조 성립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左傳≫隱公5년, 桓公16

년, 僖公28년, 襄公3년 등에 飲至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는바 周代에 널리 행해

졌음을 알 수 있다.9)

＜耆夜＞에 묘사된 飲至禮 참가자와 연회에서의 신분과 역할을 보면, 본 행

사에 등장하는 사람은 7인으로 이 가운데 武王, 周公, 卲公, 畢公은 형제지간이

고, 辛公은 商의 遺臣, 作冊逸은 문건 작성을 맡았던 武王의 대신이며, 강태공

으로 잘 알려진 呂尙父는 군사를 담당하던 대신이다. 이들의 연회에서의 신분

과 역할은 畢公 高가 연회의 주빈, 邵公 奭이 賓客이 禮를 행하도록 도와주는 

자인 介(夾), 周公 叔旦이 주관자, 辛公 甲이 주관자를 돕는 僎(立), 作策逸이 

여러 빈객의 長, 그리고 呂尚父가 음주가 예법에 맞는지를 감찰하는 司政의 역

할을 맡은 것으로 기술된다. 그런 후에 飲酒作歌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술

을 권하는 모습과 이 자리에서 읊은 武王과 周公의 시 다섯 수가 소개된다. 첫 

번째 시는 武王이 지은 ＜樂樂旨酒＞로 국가가 화평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직한 

형제들이 국가의 중책을 기꺼이 짊어짐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시는 

武王의 ＜輶乘＞으로 周나라의 병사들을 칭송하는 것이 내용이다. 세 번째 시

는 周公이 지은 ＜熒熒＞인데, 耆를 정벌하는 戰爭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찬미

하는 시이며, 네 번째 시는 周公의 ＜明明上帝＞로, 上帝의 덕을 찬미하고 이번 

 8) 周公이 東夷를 정벌한 후 周왕실 사당에서 행한 飲至禮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9) 桓公16년에는 鄭나라 토벌 후 飲至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僖公28년에는 獻俘(포로 

헌상), 策勳(공훈 책정)을 포함한 飲至의식을 행한 기록이 있다. (“秋七月丙申, 振旅, 愷以

入於晉. 獻俘授馘, 飲至大賞. 가을 7월 丙申일에 군대를 정렬해 크게 군악을 올리며 晉.나

라로 개선해 들어와 포로며 전리품을 사당에 바치고 베어온 적병의 귀의 수를 세며 사당

에서 잔치를 베풀고 크게 상을 내렸다.”) 隱公5년 경우 사냥이 포함된 정기 군사훈련 후 

행해진 飲至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襄公3년에는 楚의 令尹이었던 子重이 吳나라와의 

전투 후 돌아와 飲至를 행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顏偉明, 陳民鎮(2011)에 따르면, 문헌 기록들을 종합할 때 ‘飲至’라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 시간적으로 개선한 후에 행해지며, 둘째 장소가 宗廟이고, 셋째 

‘飲至’는 功臣을 위로하고 아울러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 전승을 알린다는 점, 넷째 넓은 의

미의 “飲至”의식은 獻俘(포로 헌상), 飲酒, 賦詩(작시), 策勳(공훈 기록) 등을 포함하며, 다

섯째 협의의 ‘飲至’는 ‘舍爵(술을 차려놓다)’, 즉 飲酒, 酬酢賦詩(술잔을 주고받으며 시를 짓

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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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승리할 있도록 해준데 대한 감사를 나타내며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마지막 시는 周公이 지은 ＜蟋蟀＞이라는 詩인데, 이 경축의 자리에서 

周公은 “즐기지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듭되는 경계의 말로 居安思危의 

憂患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耆夜＞의 내용은 周代의 飲至禮와 관련해 ≪左傳≫이나 청동명문에 

기술된 내용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행사에서의 참가자의 신분과 역할, 음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飲至 행사와 음주례를 이해하는데 매

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10) 한편 ＜蟋蟀＞의 경우 ≪詩經⋅唐風⋅蟋蟀≫
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耆夜＞에 수록된 ＜蟋蟀＞과 ≪詩經⋅唐風⋅蟋蟀≫
이 같은 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각 시가 쓰여진 시기, 만일 같은 

시라면 이들의 선후관계 내지 流傳問題는 어떻게 되는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李學勤(2011)과 陳致(2010) 등이 있다. 

10) 관련해 李家浩(2013)는 “주지하다시피 ≪儀禮≫ 가운데 ‘饗禮’와 관련된 문자는 일찍이 망

실되어 후세 학자들이 이를 수집, 연구코자 했으나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어 성과가 미미

한 편이다. ＜耆夜＞에 기록된 飲至禮는 先秦 예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耆夜＞에서의 飲至禮의 飲酒過程에 대한 기술은 ≪儀禮≫ 중의 ‘饗禮’와 관련

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로, 飮酒禮의 모습이 묘사된 고대 시가로

는 ≪詩經⋅賓之初筵≫이 있고, 飮酒禮의 예와 절차에 관한 문헌으로는 ≪儀禮≫, ≪禮記⋅
鄕飮酒義≫가 있다. 周代의 飲至禮는 후대로 가면서 시대변화와 상황을 반영해 鄕飮酒禮로 

정착 및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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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清華簡 ＜耆夜＞ 역주11)

【간문1】
武王八年，征伐 （耆）[1]，大 （戡）[2]之。還，乃飲至[3]于文大

（太）室[4]。縪（畢）公[5]高爲客[6]，卲（召）公保睪（奭）[7]爲夾（介）
[8]，周公弔（叔）旦[9]爲宔（主），辛公 （甲）[10]爲立（僎）[11]，
作策（冊）逸[12]爲東尚（上）之客[13]，郘（呂）上（尚）甫（父）[14]命

（望）爲司政[15]，監飲酒。

【주석】
[1]整理組(2010): 를 옛날에는 ‘黎’ 혹은 ‘耆’로 썼다. 

[2]整理組(2010): 는 후세에 ‘戡’으로 썼으며, ≪說文≫에서는 ≪商書≫
를 인용하여 ‘ ’으로 썼다. ≪說文≫에 “ 은 죽이다(殺)의 뜻”이라고 했다. 

[3]李學勤(2009): ‘飲至’ 의식은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左傳≫
桓公二年에 “凡公行，告於宗廟；反行，飲至、舍爵、策勳焉，禮也。(무릇 임금

이나 제후가 출행할 때는 종묘에 고하고, 돌아와서는 종묘에서 飮至禮를 거행

해 술을 차려놓고 공훈을 기록하는 것이 예다)”라고 했다. 

[4]整理組(2010): 文太室은 文王에게 제사를 올리던 太室을 말한다. 

[5] 畢公은 文王의 아들로, 후에 魏나라 왕실의 선조가 되었다. 

[6]整理組(2010): 畢公 高가 본 飮至禮의 主賓이었으며, 아마도 耆나라 정

11) ＜耆夜＞가 발표된 후 아직까지 개별 글자의 해독이나 풀이에 여러 이견이 있고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본 논문의 주석은 張崇禮의 ＜제96차 중국학연구회 

국제학술대회＞(2013.11.1~2) 발표문과 2014a, 2014b, 2014c에 입각하였으며, 淸華大

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組라 함)와 몇몇 학자들의 견해 중 신빙성 있는 내용을 인

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整理組의 견해와 관련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신빙성

이 높지 않은 해석은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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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서 主將으로 임명되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7]整理組(2010): 卲保睪은 召公 奭을 말하는데, 睪은 奭과 통하며 保는 官

名이다. 

[8]整理組(2010): 夾은 介12)로 풀이되며, 主賓이 禮를 행하도록 도와주는 

자를 말한다. 

[9]整理組(2010): 周公 叔旦은 周公 旦을 말하며, 叔은 형제간의 서열을 나

타낸다. ≪史記⋅魯周公世家≫에 “周公 旦은 周 武王의 아우”라고 했다. 

[10]李學勤(2009): 辛公은 ≪左傳≫襄公四年을 보면 辛甲이라고 했으며, 

周大史를 말한다. ≪韓非子⋅說林上≫에서는 辛公 甲이라고 했는데, “ ”과 

“甲” 중 아마도 하나는 이름(名)이고, 하나는 자(字)일 것이다. 

復旦讀書會(2011): ‘ ’은 원래 簡文에는 으로 되어있는데, 整理組가 글

자의 우측 부분을 ‘ ’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주장은 불확실하다. 

[11]李家浩(2013): ‘立’은 辛公이 이 飲至 의식에서 맡은 역할을 말하는데, 

아마도 후대의 ＜鄉飲酒禮＞에서 주관자(主人)를 도와 예를 행하는 자를 말하

는 ‘僎’13)의 역할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12]整理組(2010): 作策逸는 곧 作冊逸과 같다. 

李學勤: 作冊逸은 ≪尚書⋅洛誥≫에 나오는데, 다른 古書에서는 史逸(佚) 또

는 尹逸이라고 했다.

作冊은 官名으로, 천자를 위해 문건을 작성하는 사람을 말하며, 逸은 人名이

다. 作冊이 하는 일이 史官에 가깝기 때문에 作冊逸을 史逸이라고도 했다. 

[13]李家浩(2013): ‘東尚(上)之客’은 본 飲至 의식에서 作册逸의 자리와 그

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東尚’은 아마도 禮書에서 말하는 앉는 

12) 介에 대해 ≪禮記⋅鄕飮酒義≫에 “主人者尊賓, 故坐賓於西北, 而坐介於西南以輔賓。(주인

은 賓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賓을 서북에 앉게 하고, 介를 서남에 앉게 해서, 賓을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賓은 主賓을 말한다.

13) 僎에 대해 ≪禮記⋅鄕飮酒義≫에 “主人者, 接人以德厚者也, 故坐於東南。而坐僎於東北, 以

輔主人也。(주인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덕으로 후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동남에 앉고, 

僎을 동북에 앉혀 주인을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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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東上’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客’은 후대의 ＜鄉飲酒禮＞에서 

말하는 三賓, 즉 여러 빈객의 長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14]整理組(2010): 呂尚父는 ‘呂尚’ 또는 ‘師尚父’라고 칭했는데, ≪史記⋅齊

太公世家≫에 “본래 姓은 姜氏이지만, 그 封地를 따라 呂尚이라고도 불렀다”고 

했다. 

李家浩(2013): ‘郘上甫命’은 ‘吕尚父望’으로 통가되었다. 俞樾은 “太公의 名은 

望이며, 字는 尚父”라고 했다.

呂尚父는 강태공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으로 원래 성씨는 姜이고, 呂는 그의 

封地이며, 尚父는 그의 字, 望은 그의 名이다. 

[15]司政14)은 飲酒가 예법에 맞는지 감찰하는 사람이다. ≪國語⋅晉語一≫
에 晉 獻公이 “飲大夫酒，令司正實爵(大夫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司正에게 술

을 따르라고 명하였다)”라고 했는데, 韋昭의 注에 “司正은 賓主의 禮를 바르게 

감찰하는 사람이다. 그 職은 항상 있는 官이 아니라 음주 시에만 둔다”고 했다. 

【번역】
周 武王 八年에 耆나라를 정벌하여 大勝을 거두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文

太室에서 飲至禮를 거행하였다. 畢公 高를 主賓으로 삼고, 邵公 奭을 介로 삼으

며, 周公 叔旦이 주관자(主人)가 되고, 辛公 甲이 僎이 되어 주관자를 돕도록 

하였다. 作策逸는 여러 빈객들 가운데 長이 되었으며, 呂尚父는 司政이 되어 

음주가 예법에 맞는지를 감찰하였다. 

【간문2】
王夜（釋） （爵）[16] （醻）縪（畢）公，作歌一終[17]，曰≪樂樂旨

14) 司正에 관해서 ≪禮記⋅鄕飮酒義≫에 “一人揚觶，乃立司正焉，知其能和樂而不流也。(주인

을 돕는 사람이 잔을 들고, 禮를 알 만한 사람을 택하여 司正으로 삼는다. 그가 잘 화락하

여 절도를 잃는 이가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詩經⋅賓之初筵≫에는 

“凡此飲酒, 或醉或否。既立之監, 或佐之史。(모두들 이렇게 술 마셔도,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지 않아. 그래서 감시관을 세우고, 기록관이 돕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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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樂樂旨酒，宴以二公[18]。紝 [19]兄弟，庶民和同[20]。方 （壯）
[21]方武，穆穆克邦[22]。嘉 （爵）速 （飲），後 （爵）乃從。”

【주석】
[16]張崇禮(2014b): ‘夜’는 ‘釋’으로 통가되어 설치하다, 진설하다의 뜻이다.

[17]李學勤(2011): ‘作歌一終’이라는 말은 ≪呂氏春秋⋅音初≫에 보이는데, 

“有娀氏에게 재주가 출중한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燕燕往飛(제비들

이 집을 찾아 돌아왔네)＞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有娀氏有二佚女，……二女

作歌一終，曰≪燕燕往飛≫)”고 했다. 옛날에 詩는 모두 음악으로 연주되었는

데, 한 번 연주하는 것을 一終이라고 했다. 따라서 ‘作歌一終’은 시 한 수를 짓

다는 의미이다. 

[18]李學勤(2011): ‘宴以二公’은 二公을 위해 연회를 베풀다의 의미이며, 二

公은 畢公과 周公을 말한다.

[19]張崇禮(2014a): ‘ ’는 ‘尼’, ‘昵’로 통가되었다. ‘紝’은 ‘任’으로 통가되었

다. ≪詩經⋅燕燕≫에 “仲氏任只”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의 笺에서 “任者，以

恩相親信也.(任이라는 것은 은혜로써 혈육을 믿고 가깝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하였다. ‘任’과 ‘昵’는 의미가 비슷하여, ‘任昵兄弟’는 즉 형제를 믿고 

가깝게 신임하는 것이다.

[20]伏俊璉, 冷江山(2011): 和同은 和睦하여 마음이 같음을 말한다. ≪管子⋅
立政≫에 “大臣이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

다. 

[21]整理組(2010): 은 ‘壯’으로 통가되었다. 方壯方武는 병렬구조로 壯과 

武의 뜻은 서로 비슷하며 흔히 연이어 쓰이는데, 이는 늠름하고 위풍당당하여 

패기가 넘치는 모습을 말한다. 

[22]伏俊璉, 冷江山(2011): 穆穆는 단정하고 공손하여 자태나 용모, 또는 

언행이 부드럽고 우아함을 말한다. ≪詩經⋅大雅⋅文王≫에 “공손하고 단정한 

文王이시어! 밝고도 기품 있어 공경스럽도다(穆穆文王，於緝熙敬止)”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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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伏俊璉, 冷江山(2011): 克邦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을 능히 양 어깨에 짊어

질 수 있다는 뜻이다. ≪說文≫에 “克은 어깨에 짊어지다(肩)의 뜻”이라고 했

다.

【번역】
武王이 술잔을 들어 毕公에게 술을 권하며, ＜乐乐旨酒＞라는 시 한 수를 지

었다.

즐겁고 기쁘도다! 좋은 술로

周公과 毕公을 위한 연회를 베푸노라.

형제들은 믿음직스럽고,

만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구나.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형제들,

공손하고 신중하게 나라의 중책을 마다않고 짊어지네.

근사한 술잔에 채워진 이 술을 어서 비우시게,

다음 잔이 기다리고 있다네.

【간문3】
王夜（釋） （爵） （醻）周公，作訶（歌）一夂（終），曰≪ （輶）

[23] （乘）≫：“ （輶） （乘）旣 （飭），人備（服）余不（被）
[24] （胄）。 [25]士奮刃[26]，殹（繄）[27]民之秀。方 （壯）方武，
克 （燮）[28] （仇） （讎）[29]。嘉爵速飲，後爵乃復。”

【주석】
[23]整理組(2010): 은 ‘輶’로 통가되었으며, 輶乘은 곧 輶車다. ≪詩⋅駟

驖≫에 “輶車鷥鑣，載獫歇驕(방울 소리 울리는 날렵한 輶車, 그 차에 탄 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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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세등등하네)”라고 했는데, 毛傳에서 “輶는 가볍다(輕)의 뜻”이라고 했다. 

鄭玄의 箋에서 “輕車는 (사냥감) 몰이 마차(驅逆之車也)”라고 했다. 는 ‘飭’으

로 통가되어, ‘잘 정돈하다(整治)’의 뜻이다. 

[24]張崇禮(2014a): ‘不’은 때로 ‘被’로 통가되기도 한다. ≪文選⋅曹植＜名

都賦＞≫에 “被服麗且鮮(입은 옷은 아름답고 빛이 나네)”라고 했는데, 呂向의 

注에 “被는 옷(衣)”이라고 했다. ≪左傳⋅襄公三年≫에 “被練三千以侵吳(갑옷을 

잘 갖춰 입은 병사 3천 명이 吳를 공략했다)”라고 했는데, 孔穎達의 疏에 “하나

는 덮어 입는 의복의 명칭”이라고 했다. ‘人備(服)余被冑’는 의미가 ‘人服余甲胄

(모든 병사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다)’와 가깝다. 

[25]整理組(2010): 는 즉 ≪說文≫의 “ ”字이며, 문두 감탄사로 쓰였

다.

[26]復旦讀書會(2011): ‘刃’은 원래 簡文에 ‘ ’로 되어있다. 整理組는 ‘甲’

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글자를 甲胄의 ‘甲’으로 본 것 같다. 이 글자를 ‘甲’으

로 풀이한 것은 믿을만하지 못하며, 마땅히 글자 그대로 ‘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27]整理組(2010): 殹는 ‘繄’와 통하며, 문두조사로 ‘惟(維)’와 같다.

[28]整理組(2010): 는 ‘ ’, 또는 ‘燮’의 省文으로 볼 수 있으며, 용법은 

≪詩⋅大明≫의 “燮伐大商(큰 商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시었다)”과 曾伯 簠(≪集

成≫4631~4632)의 “印 湯( 과 湯을 정벌하다)”과 유사하다.

[29]整理組(2010): 는 원수(仇讎)로, ≪左轉≫成公十三年에 “君之仇

讎，而我之昏姻也.(귀국과는 원수이지만 우리와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라

고 했는데, 원수의 의미다. 

【번역】
武王이 술잔을 들어 周公에게 술을 권하며 ＜輶乘＞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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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전차는 모두 정돈되었고,

병사들은 모두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네.

무기 든 병사들 사기충천하여 적과 맞붙어 싸우니,

백성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이라네.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능히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네.

근사한 술잔에 채워진 이 술을 어서 비우시게,

다음 잔이 기다리고 다시 돌아온다네.

【간문4】
周公夜（釋）爵 （醻）縪（畢）公，作訶（歌）一夂（終）。曰≪贔贔（熒

熒）[30]≫：“贔贔（熒熒）戎備（服）， （壯）武 （赳赳）[31]。
（宓）情（靖） （謀）猷[32]， （裕）惪（德）乃救（求）。王有脂

（旨）酉（酒），我憂以 （拂）[33]。旣醉又 （侑）[34]，明日勿稻

（叨）。[35]”

【주석】
[30]張崇禮(2014a): ‘贔贔’은 ‘熒熒’으로 통가되었다. ‘熒熒’은 본래 번쩍거리

며 빛나는 모양을 말한다. “贔贔戎備(服)”은 밝게 빛나는 전투복(戎服)을 의미

한다.

[31]整理組(2010): 은 ‘赳赳’로 통가되었다. ≪詩⋅兔罝≫에 “赳赳武

夫(씩씩하고 늠름한 무사여)”라고 했다. 

[32]張崇禮(2014a): ‘ ’은 ‘宓’字이며, 글자에 必이 둘이든 하나이든 같은 

글자다. ≪說文≫에 “宓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라고 했다. 그들을 안정되게 하

다는 곧 鎮撫다. ‘情’은 ‘靖’으로 통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廣雅⋅釋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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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靖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라고 했다. ≪左傳⋅昭公十三年≫에 “諸侯靖兵，
好以為事(제후들이 전쟁을 쉬어 병사를 안정시키는 것은 일을 잘 하려는 것인

데)”라고 했는데, 杜預의 注에 “靖은 안정시키다(息)의 뜻”이라고 했다. ‘謀猷’는 

계략(計謀)이다. “宓靖謀猷”는 곧 각종 계략을 종식시키고 각종 모반을 불식시

켰다는 뜻이다. 求는 획득하다, 얻다의 뜻이다.

[33]張崇禮(2014c): ‘ ’는 風과 孚聲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吹拂의 ‘拂’로 보

아야 한다. ‘拂’로 통가되어 제거하다, 배제하다의 뜻이다.

[34]整理組(2010): 은 곧 ≪說文≫의 ‘蛕’字로 ‘侑’로 통가되어, 음주를 

권하다(勸飲의 뜻이다.

復旦讀書會(2011): ‘ ’의 ‘友’는 고문자에서 흔히 ‘ ’로 쓰는데, 이 글자는 

曾仲大父 簋(≪集成≫4203-4204)에 나온 ‘ ( )’字임이 분명하다. 簡文

에서 ‘侑’로 통가된 것으로 본 整理組의 견해는 타당하다. 

[35]劉云: “明日勿稻”의 ‘稻’는 ‘叨’로 통가되었다. ‘叨’는 ‘饕’이며, 탐하다(貪)

의 뜻이다. ≪說文⋅食部≫에 “饕는 탐하다(貪)의 뜻”이라고 했다. “明日勿叨”는 

이후에 술 마시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오늘은 

이미 많이 마셨으니 그만 되었고, 이후에는 너무 과하게 많이 마시는 것을 주

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번역】
周公이 술잔을 들어 毕公에게 술을 권하며 ＜熒熒＞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

다.

갑옷은 번쩍번쩍 빛나고,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하네.

계략과 모반을 일삼던 耆나라를 평정하여,

안정과 평화를 얻었네.

왕께는 좋은 술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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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근심이 사라져버렸네.

이미 취했는데 다시 또 권하고 권하지만,

내일은 더 이상 술을 탐하면 안 된다네.

【간문5】
周公或夜（釋）爵 （醻）王，作祝誦一夂（終）。曰≪明明上帝≫：“明明上

帝，臨下之光。不（丕）顯來各（格）， （愔—歆）厥 （禋）明（盟）[3

6]。於……月有 （成） （轍），歲有 （臬）行[37]。作茲祝誦，萬壽無

疆。”

【주석】
[36]整理組(2010): 은 ‘歆’으로 통가되었다. 明은 즉 禋盟이다. 鄭太

子與兵壺(≪近出殷周金文集錄二編≫八七八)에서 ‘禋 ’으로 썼다. 넓은 의미의 

祭祀를 가리킨다. 

[37]郭永秉(2011): 이 문장은 “月有成轍，歲有臬行”으로 볼 수 있으며, 달

은 이미 정해진 자신만의 궤도가 있고, 목성도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만의 길

이 있다는 의미이다.

【번역】
周公이 또 술잔을 들어 武王에게 술을 권하며 ＜明明上帝＞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밝음으로 강림하시는 上帝시여,

인간 세상에 밝은 빛을 내리비추시어,

위대하고 광명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네.

제사에 바친 제물을 향유하시고,

……, (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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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은 자신만의 궤적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목성도 변치 않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네.

이 축송의 시를 지어,

우리 군주 만수무강하시기를 빈다네.

【간문6】
周公秉爵未飲， （蟋） （蟀） （趯）[38] （陞）[39]于尚（

堂），〔周〕公作訶（歌）一夂（終）。曰≪ （蟋） （蟀）≫：
“ （蟋） （蟀）在尚（堂）， （役）車[40]其行。今夫君子，不[41]

憙（喜）不藥（樂）。夫日□□，□□□忘。母（毋）巳（已）大藥（樂），則

夂（終）以康[42]。康藥（樂）而母（毋）忘（荒）[43]，是[44]惟良士之

（彭彭）[45]。
（蟋） （蟀）才（在） （席），歲矞（聿）[46]員（云）茖（暮）

[47]。今夫君子，不憙（喜）不藥（樂）。日月其 （邁）[48]，從朝﨤
（及）夕。母（毋）巳（已）大康，則夂（終）以 （祚）[49]。康藥（樂）
而母（毋）〔忘（荒）〕，是隹（惟）良士之愳愳（懼懼）[50]。

（蟋） （蟀）在舒（序）[51]，歲矞（聿）員（云）□。□□□□，□
□□□。□□□□，〔從 （冬）〕﨤（及）夏。母（毋）巳（已）大康，則夂

（終）以愳[52]。康藥（樂）而母（毋）忘（荒），是惟良士之愳愳（懼懼）。”

【주석】
[38]復旦讀書會(2011): ‘ ’은 趯, 또는 躍으로 풀이되며, ≪周易⋅乾≫에 

“或躍在淵(장차 크게 뛰려 하나 아직은 못 속에 있음)”이라는 구절의 孔穎達 疏

에서 “跳은 뛰다(躍)의 뜻”이라고 했다. ‘趯’는 작은 벌레(小蟲)가 뛰는 것을 묘

사할 때 쓰는 말이다. 예를 들면 ＜召南⋅草蟲＞과 ＜小雅⋅出車＞의 “趯趯阜

螽(팔짝팔짝 뛰는 메뚜기)”라는 구절에서 ‘趯’는 귀뚜라미(蟋蟀)가 뛰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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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39]陳志向: 簡10 “躍 于堂”의 ‘ ’字는 整理組가 釋文에서 ‘降’으로 풀이하

였으며, 注24(整理組 注를 말함)에서 “ 은 ‘降’의 異體이지만 ‘陞’字일 가능성

도 있다고 했다. 廣瀨薰雄이 알려준 바로는 이 글자는 ‘陞’으로 해석하여야 마

땅하다는 것이다. 즉 整理組가 注에서 제시한 두 번째 의견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 ‘升堂’이라는 말은 典籍에 자주 보이는 말이다. 문맥의 의미로 보건대 飮酒

가 堂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집(堂)에 들어와 周公이 이를 보고 시

를 지었다. 이에 관해서는 包山簡의 “陞/阩門又敗”중 ‘陞/阩’字의 寫法을 참고할 

수 있다. 

[40]整理組(2010): 役車는 일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수레를 말한다. 

[41]曹建國(2011): 不은 ‘丕’의 통가다.

[42]整理組(2010): 康은 안정되다(安)의 뜻이다.

[43]整理組(2010): 忘은 ‘荒’과 통하며 게으르고 방탕하다(怠荒)의 뜻이다.

[44]整理組(2010): 是는 ‘寔’ 또는 ‘實’로 쓰였다. 

[45]張崇禮(2014a): ‘ ’은 ‘彭彭’으로 통가되었으며, 매우 무성한 모습을 

말한다.

[46]整理組(2010): 矞은 ‘聿’과 통하며 어조사이다. 員은 ‘云’과 통하며, ‘其’

字와 用法이 유사하고 문장의 중간에 쓰는 조사(句中助詞)다. 

[47]整理組(2010): 은 ‘莫’과 통한다. 

[48]整理組(2010): ‘日月其 ’는 ≪詩⋅蟋蟀≫의 “日月其邁(세월은 가버린

다)”와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朱熹≪詩集傳≫에 “逝, 邁은 모두 가다(去)

의 뜻”이라고 했다.

[49]整理組(2010): 는 ‘祚’로 통가되었으며, 복(福)의 뜻이다.

[50]整理組(2010): 愳는 ‘懼’의 古文이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다(憂懼)의 뜻

이다. 

[51]整理組(2010): 舒는 ‘舍’, 또는 ‘序’로 통가되었다. 飲酒가 堂上에서 행해



清華簡 ＜耆夜＞ 주해  355

졌기 때문에 序가 더 맞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序는 堂의 동쪽과 서쪽 

벽을 말한다.

[52]愳는 ‘衢’, ‘豫’ 또는 ‘祜’로 통가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번역】
周公이 술잔을 들어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귀뚜라미가 堂에 들었다. 周公

이 이를 보고 ＜蟋蟀＞이라는 시 한 수를 지었다.

귀뚜라미가 집(堂)에 들어,

일하러 가는 수레도 갈 길을 떠나고,

지금 군자(武王과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 (夫 日 □ □)

…… (□ □ □ 忘)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 종국에 康樂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의 모습일지니.

귀뚜라미가 자리(席)에 들어,

이 해도 다 저물어 가는구나.

지금 군자(武王과 대신)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세월은 가버린다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 종국에 복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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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가 두려워할 바이지.

귀뚜라미가 서(序)에 들어,

…… (岁 聿 □ □)

…… (□ □ □ □)

…… (□ □ □ □)

…… (□ □ □ □)

[겨울에서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환락을 쫓지 말라.

그래야 종국에 복을 얻을 수 있나니

즐기면서도 방탕하지 않아야 한다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비가 두려워할 바이지.

4. 맺음말

＜耆夜＞의 발견은 초기의 飲至禮를 이해하고 기존의 관련 전래문헌을 보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특히 飲至禮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술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耆夜＞의 발견은 戰國시대 이전의 시 

5편이 새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 중 周公이 읊은 3편의 시 

중 한 편인 ＜蟋蟀＞의 경우 ≪詩經⋅唐風⋅蟋蟀≫과 내용이 유사해 ＜蟋蟀＞
시의 流傳問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周왕조 성립시기의 耆 

정벌과 관련해 이를 文王시기가 아닌 武王 8년에 행해졌다고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耆夜＞가 ≪書≫, ≪禮≫, ≪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귀

중한 사료가 되는 동시에 연구 과제를 던지고 있는바, 국내 관련 분야의 연구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헌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각 분야가 해당 연구자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깊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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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은 피했으며, 개괄적으로 ＜耆夜＞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주

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耆夜＞의 세부 내용이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추가 연구와 활용이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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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清華簡＜耆夜＞記述了武王八年伐耆成功後，君臣在文王太室舉行飲至典禮，飲酒作

歌，慶祝勝利的情形。＜耆夜＞的出現，對於更好地理解傳世典籍≪尚書⋅西伯戡黎≫、≪左

傳≫及≪儀禮≫中的‘飲至’禮和≪詩經⋅唐風⋅蟋蟀≫，均具有重要意義。在整理者釋文及其

他專家研究成果的基礎上，本文對＜耆夜＞內容做了介绍、註釋、翻譯，以幫助相關領域的

學者更好地利用這份寶貴的出土資料。

關鍵詞 : 淸華簡, ＜耆夜＞, ≪詩經⋅唐風⋅蟋蟀≫, ≪尚書⋅西伯戡黎≫, 飮至, 戰國竹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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